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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마을미술프로젝트, 그 결과는?
2015 마을미술프로젝트 성과보고 세미나 개최

이재형 엘로디 〈술, 시간을 깨우다2〉 2015 경북 함창

2015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의 마무리로 ‘2015 
마을미술프로젝트 성과보고 세미나’가 2월 24일 열렸다.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기획하고 실행한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전남 해남군, 충북 음성군, 경북 상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강원 평창군, 경기 부천시를 해당 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자체 선정은 3가지 공모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기존의 ‘자유제안’과 ‘기쁨두배 프로젝트’,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즐거운 동네마당’이다. 이날 행사는 김춘옥 2015 마을미술 
추진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각 지자체 프로젝트의 대표들이 
‘마을미술 사례 보고’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각 마을의 
프로젝트는 지역민과 지역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고민이 
밑바탕이 되어, 미술을 매개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참여작가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공모 사업 외에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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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술프로젝트는 사후관리 실태조사와 보수, 아트 투어, 지역 
컨설팅 등의 자체 사업을 추진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와 당선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공미술 사업이다. 문화 소외 지역 또는 쇠락한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82개의 지역에서 시행됐다. 2016 
마을미술프로젝트는 16억 원의 사업 예산을 기반으로 공모 사업 
내용을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국 11곳 이내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대단위 미술마을 조성, 기존 프로젝트 
지역의 추가 지원,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창조적 마을 조성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아트맵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후관리 사업과 공공미술프로젝트 
연계 확장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 홍보 및 사업 대상지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사업과 발전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많은 작가들이 
창작의 기회를 얻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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